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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6년 성명

정부는실종자가족들의목소리에응답하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있은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침몰원인의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지금까지도 묘연하다. 2023년 예산안 심의기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명 위원 중 20명의 위원이 2차심해수색예산편성을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무려 4차례나 2차 심해수색을

좌절시킨것이다.

부실한 1차 심해수색으로 제대로 된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1차 심해수색에서 발견된 유해도 미흡한 대처로 수습되지 못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이 2차

심해수색의필요성을인정했다.

하지만 "침몰원인의 규명과 유해의 수습을 위해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9월 국무총리에게 한 의견표명도, “추후 2차 심해 수색에

필요한 예산을 지체 없이 지원한다”라는 2022년도 예산 부대의견도 일절 이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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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2020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공동 주최하여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에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추경호 전 국회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자마자 자신의 종전 입장을 바꾸어 2차 심해수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않았다.

모임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을 마주하며, 침몰원인의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필수적인 2차 심해수색은 실종자 가족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책임지고 이행되어야 할

정부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한다. 또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또다른인권침해라는점을엄중히지적한다. 정부는지체없이

2차심해수색을위한예산을편성하여실종자가족들의절박한호소에응답하라.

2023. 3. 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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